·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?
· 인간 존엄성/존중이 없다(소수자혐오/남아선호사상/남성우월주의/곳곳에스며든 군대문화/강요하는사회)
· 왜 문제인가?
· 사이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혐오가 진행되고 있다. 서로 싸우는 것만으로 가는 것 같다.
· 싸우는 것은 좋은데, 분노의 화살이 위가 아닌 아래로 간다
· 답이 없는 싸움. 들을 자세가 없다.
· 분명히 가야할 지점은 있다. 세세하게 인식 못 하는 혐오가 있다. 우리가 생각치도 못하는 일들이 많다. 예술 교육부터 타인의 관점을 배우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. 타인의 관점.
·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
· 무엇을 바꿔야 하나
· 자본주의라는 말이 돈이 우선인 세상을 말하고 있다. 자본(화폐)는 시장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자본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있다.
· 군사 주의 문화. 이는 찍어누르는 방식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. 갑과을이 되어 있는 세상. 평등한 관계가 사라져 있다.
· 교육 시스템(누구를 양성했는가?)
· 왜 문제인가?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?
·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전체주의 지향함. 개인의 삶보다
· IMF이후로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의 부품을 만들어간다. 에듀케이션의 어원이 자기에 대한 성찰을 끄집어 내는 것이다.
· IMF전에도 국가의 시스템을 잘 굴러가기 위한 양성이다
· 어떻게 사는지 가르치느냐?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다. 그래서 요즘 대안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. 내가 어떻게 사는지 가르치는. 거기에는 교육자 개혁도 필요하다
· 경제의 문제(신자유주의/물질만능주의/근대화속성/재벌/돈벌이경제학)
· 왜 문제인가?
·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 구조. 거기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재벌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. 지금 가장 강력한 시스템. 지금 그것을 어떻게 깨야 할 것인가?
· 신 자유주의.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이 왜곡된 세상이다. 자유가 돈에만 묶여있다. 돈이 자유를 대변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. 많은 것이 꼬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. 
· 돈은 물물교환의 수단인데, 재화. 가치가 되어버리고 있다.
· 원래는 돈으로 살 수 없던 것들 사랑, 규칙 등. 요즘에는 새치기도 돈을 주면 대신 줄을 서주고 그런다. 
· 경제가 계속 변하다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는데. 돈이 제일 중요하고, 재화처럼 설명이 되고, 폐단이 나타나는데. 
· 무엇을 바꿔야 하나?
· 돈벌이 경제학과 살림살이 경제학으로 바꿔야 한다. 결국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방식이지.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· 화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. 전에도 말했듯이 화폐는 물물교환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.
· 재벌공화국을 없애야 한다.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이고, 그로 인해서 
· 헌법/국회의원/검찰(법 집행자들)
· 왜 문제인가?
·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, 약속한 것도 아니다. 또한 헌법에 대해 교육 받은 것도 없다.
· 국회의원들이 실태는 지금을 만든 사람들이다
· 법은 국민들의 약속이다.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다
· 사회안전망의 부재
· 사회안전망이 없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 하고 있고, 자아성찰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에만 직시하고 있다. 그러다 보니 자본의 논리에 빠져들게 되고, 삶의 가치보다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가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.

· 우리가 그리는 세상
· 공존/종x,횡o/협동/평등한 기회,분배
· 인간의 존엄성,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
· 소국과민/탐라독립/지방분권(기초자치)/직접민주주의/함께하는 시민사회
· 대의 민주주의는 이제 망해가고 있다. 그렇다면 좀 더 국민들이 사회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
· 이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, 관심사의 사람들이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.
· 살림살이경제학/돈이 없어도 죽지 않는 사회 / 돈 걱정없는사회
· 화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. 다만,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. 원래 돈의 수단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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